
� 파이널을 위한 비핵화 요약본

� 비핵화는 결국 이게 전부다.

� 비문학 독해,� 뼈대부터 제대로 잡는 법

0.� 들어가는 말:� 왜 당신의 독해 점수는 흔들리는가?

많은 학생이 비문학 성적이 그날의 '컨디션'이나 지문의 '소재'에 따라 널뛰는 문제로 고민합니다.� 경제

지문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거나,� 유독 과학 기술 지문에 약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� 하지만 이런

중요한 시험의 결과를 '운'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.

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원이 글을 쓰는 설계도를 이해하고,�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정해진

'루틴'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.�

전쟁터에 나간 두 군인을 상상해 봅시다.

• 군인 A는 적의 탱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다.

• 군인 B는 "어떻게든 공격을 퍼부으면 무찌를 수 있겠지"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싸웁니다.

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,�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매뉴얼을 따르는 군인 A의 생존 확률이

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.�

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.� 감이나 운에 의존하는 대신,�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기반한 명확한 행동 강령을

갖춰야만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이 요약본은 독해의 '뼈대를 잡는 법'부터 '정보 덩어리를 이해하는 법'까지,� 여러분의 머릿속에 체계적인

사고 과정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그렇다면 평가원이 글을 쓰는 설계도는 무엇이며,� 우리는 어떻게 그 뼈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?� 첫 번째

단계로 글의 기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1.� 글의 설계도 이해하기:� 핵심 정보와 보조 정보

비문학 지문의 모든 문장은 두 가지 종류의 정보로 나뉩니다.�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독해의 첫걸음입니다.

예를 들어,� AI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'AI의 문제점'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.� 다짜고짜 문제

점부터 나열하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.� 따라서 'AI란 무엇인가?'를 먼저 설명해주어야 합니다.

• 핵심 정보:� AI의 문제점

• 보조 정보:� AI란 무엇인가?

이 둘의 관계는 마치 '퍼즐 조각 맞추기'와 같습니다.� 파란색의 핵심 정보 범주 내에,� 비어 있는 곳곳에

빨간색 보조 정보가 끼워져 들어가 빈틈을 메워줌으로써 정보 덩어리가 되어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글의

재료가 되는 그림을 상상하면 쉽습니다.

다행히도,� 평가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'핵심 정보'가� 제시되는 방식은 아래의 3가지 패턴으로 정형화

되어 있습니다.

Ⅰ.� 평서문 유형

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.� (예:� 특징,� 원리,� 과정)

"이 글은 키워드의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가?"

Ⅱ.� 문제 제시 유형 (P→S)

키워드와 관련된 문제점(Problem)을 제기하고,� 그에 대한 해결책(Solution)을 제시합니다.

"어떤 문제가 있으며,� 어떻게 해결되는가?"

Ⅲ.� 의문 제시 유형 (Q→A)

키워드에 대한 의문(Question)을 던지고,� 그에 대한 답변(Answer)을 제시합니다.

"어떤 질문을 던졌으며,� 그 답은 무엇인가?"

1.� 핵심 정보 (화제):�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입니다.� 글의 방향을 이끄는 '화제'에

해당합니다.

2.� 보조 정보 (기본 정보):� 핵심 정보를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공하는 배경지식이나

개념 설명입니다.



이 패턴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.� 글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

므로,�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.

이처럼 글의 정보는 종류와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.�

이제 이 정보들이 실제로 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'덩어리'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� 정보 덩어리로 글 읽기 :� 문단보다 큰 그림 보기

성공적인 독해의 핵심 목표는 흩어진 정보들을 보며 글쓴이가 처음에 구상했을 '글의 목차를 역으로 재

구성'하는 작업입니다.�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,� 글의 숨겨진 설계도를 파헤치는 능동

적인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.� 이 강력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'정보 덩어리'입니다.

하나의 긴 비문학 지문은 사실 몇 개의 '정보 덩어리'가�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입니다.� '정보 덩어리'

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.

정보 덩어리 =� [� 0~1개의 '화제 제시 문장'� +� 다수의 '구체화 문장'� ]

여기서 중요한 점은,� '정보 덩어리'는 시각적인 '문단'과 일치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논리 단위라는 것입

니다.� 둘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
• Case� 1:� 여러 문단이 모여 하나의 정보 덩어리를 구성하는 경우

• Case� 2:� 하나의 문단이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 덩어리인 경우

• Case� 3:� 하나의 문단 안에 두 개의 작은 정보 덩어리가 포함된 경우

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문단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,� '같은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문장과

문단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내는 것'입니다.�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글쓴이의 머릿속에 있던

목차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.

글의 구조를 파악했다면,� 이제 실전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?�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따라야

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• 화제 제시 문장:� "앞으로 이 키워드에 대해 이것을 설명할 것이다!"라고 정보의 서술 범위를 명확히

정해주는 문장입니다.� (앞서 본 3가지 패턴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.)

• 구체화 문장:� 화제 제시 문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,� 상세한 설명,� 예시,� 비교 등을 통해 내용을

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는 문장들입니다.

• 화제 제시 문장이 없을 수도 있다.� :� 화제 제시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�

이때는,� 문장과 문장을 붙이며 스스로 화제를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.� (오직 구체화 문장으로만 이루

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.)



3.� 실전 행동 강령 :� 구분과 연결의 기술

성공적인 독해의 모든 과정은 '구분과 연결'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�

뛰어난 학생은 글을 읽는 내내 숲(거시)과 나무(미시)를 넘나들며 이 원칙을 끊임없이 적용합니다.� 이것은

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,� "부분에 집중하되,�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항상 곁들이며"� 읽는 유연하고 역동적인

사고 과정입니다.

이 '구분과 연결'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1단계]� 글의 초반부 읽기:� 첫 번째 핵심 정보 확정하기

1.� 여러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으면서,� 정보들이 어떤 중심 소재,� 즉 '키워드'로 좁혀지는지 파

악하세요.

2.� 초반부에서는 어떤 문장이든 화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,� 정보에 섣불리 경중을 두지

말고 평등하게 읽으세요.

3.� 키워드에 대한 첫 번째 '화제 제시 문장'이 나올 때까지가 글의 초반부입니다.� 이 문장(1장에서 배운

세 가지 패턴 중 하나)이 등장하는 순간,� 글의 첫 번째 방향성이 확정됩니다.

[2단계]� 초반부 이후 읽기:� "부분에 집중하되,� 전체에 대한 생각을 곁들이며"

1.� (부분)� 한 문단 안에서는,� 새로운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앞 문장과의 관계를 판단하세요.�

이것이 바로 미시적 차원에서 '구분과 연결'을 실천하는 순간입니다.� 새로운 문장이 앞 문장의 의미를

확장하면 '연결'하고,� 새로운 정보를 던지면 '구분'하며 정보의 위계를 세우는 것입니다.

2.� (전체)� 한 문단이 끝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간 극 초반에는,� 다음을 판단해야 합니다.

◦ 핵심 정보의 흐름:� 이전에 다루던 핵심 정보가 계속 이어지는가,�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핵심 정보로

전환되는가?

◦ 문단 간의 관계:� (흐름이 이어진다면)� 이 문단은 앞 문단의 내용을 심화·구체화하는가,� 아니면 대등

한 관계의 다른 사례를 제시하는가?

3.� 이 과정을 반복하며 머릿속에 지문 전체의 '목차'를 그려나가세요.�

이 모습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습니다.� 위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블록(다음 문단)을,� 이미 아래에

쌓여 있는 블록들(이전 내용)의 구조와 모양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위치에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

거시적 차원 (숲 보기):� 핵심 정보(화제)가� 바뀔 때 명확히 '구분'하고,� 같은 핵심 정보 안에서 여러

문단이 어떤 논리로 이어지는지 파악하며 '연결'합니다.

미시적 차원 (나무 보기):� 한 문단 내에서 각각의 문장이 앞선 내용을 구체화하며 '연결'되는지,� 혹은

새로운 소주제를 제시하며 '구분'되는지 판단합니다.



과정입니다.� 테트리스 블록을 쌓듯 문단을 쌓는 이 과정이 바로,� 흩어진 정보를 꿰어 글쓴이가 처음 이

지문을 쓸 때 만들었던 목차를 역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4.� 마무리

이 행동 강령의 최종 목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글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,� 글쓴이의 의도를 따라

정보의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독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�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독해력의

본질입니다.

비핵화에서 설명하는 '독해의 논리',�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이를 통해 자신의 독해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!�

이제 10월이네요.� 날도 점점 추워지는 것을 보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

건강관리 잘 하시고,�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십쇼!!


